
생활경제·기업 10판 192015년 5월 29·30일 주말판

‘커넥트 에브리싱’을 주제로 한 정보통신기
술(ICT)전시회 ‘월드IT쇼(WIS)2015’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삼성전자
와 KT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전
시회는 29일까지 비즈니스데이로 진행한 뒤
30일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된다.

뀫KT, 야구장 콘셉트 전시장 마련
KT는 ‘모든 사물이 연결된 5G 세상, 기가

토피아’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출입
솔루션’과 ‘차세대통신’(5G), ‘사물인터넷’
(IoT), ‘기가토피아’ 4개 존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kt위즈가 1군에 진입한 첫 해인
만큼 부스를 야구장 콘셉트로 단장해 눈길
을 끈다. 관람객들은 먼저 출입솔루션존에
서 야구단 공식 애플리케이션 ‘위잽’과 KT
위즈파크에 실제 구현된 근거리무선통신(N
FC)게이트를 체험할 수 있다. 차세대통신존
에선 와이파이와 LTE를 병합해 기존 LTE
보다 4배 빠른 1G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이종망 융합 기술 ‘기가패스’와 5G 홀로그
램 영상 시연을 준비했다. 사물인터넷존에
선 야구장 내 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

간에서 ‘홍채인식 결제 솔루션’과 사물 원격
제어 ‘브이터치 솔루션’ 등 다양한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기가토피아존에선 전국에
서 진행 중인 기가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소
개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ICT올림픽
으로 구현한다’는 메시지를 대형스크린으로
전달한다.

뀫SKT, 가까운 미래 일상생활 구현
SK텔레콤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를 주

제로 5G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미래
에 현실이 될 ‘일상생활’을 소개한다. 먼저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업·다운로
드가 가능한 ‘동일채널 양방향 전송’이라는
5G 주파수 복합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이 기
술을 적용해 로봇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정리하는 상황을 시연해 눈길을 끈다. 또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기기를 제
어하는 ‘스마트홈’ 등 집과 거리, 상점 등 일
상생활 혁신 플랫폼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UO 스마트빔 레이저’와 ‘T라이브 스트리
밍’, ‘스포츠 트래킹 솔루션’, ‘웹 페이먼트’
등도 선보인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타이젠을 적용한 ‘S
UHD TV’와 ‘갤럭시S6엣지 아이언맨 에디
션’을, LG전자는 ‘올레드TV’와 ‘슈퍼울트
라HD TV’ ‘G4’ 등을 선보인다. 여기에 가
상현실(VR)과 드론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
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제품도 관심을 모
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모든것이연결된세상을엿보다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드IT쇼’ 개막

KT, 야구장 콘셉트 전시관에 4개 존 구성
5G홀로그램영상·홍채인식결제등선봬
SKT도 로봇 경찰·스마트홈 플랫폼 눈길

29일까지비즈니스데이…30일일반개방

국내 주요 기업들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정보통신기술(ICT)전시회 ‘월드IT쇼(WIS)2015’에서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여 주목
받고 있다. kt위즈가 1군에 진입한 첫 해를 기념해 야구장 콘셉트로 부스를 꾸린 KT. 사진제공｜ KT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확보 경쟁 ‘제2막’이
올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 범위를 무선에서 유선까지 확대했고, KT
도 특정시간대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부

가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이 모든 구
간에서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파격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전 요금제에 걸쳐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동영상 시청 혜
택을 늘린 ‘뉴 음성무한 데이터’ 6종과 ‘뉴 음
성무한 비디오 데이터 요금제’ 8종을 29일 출

시한다고 밝혔다.
뉴 음성무한 데이터 요금제는 음성통화 무

제한 범위를 기존 무선에서 유선으로까지 확
대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IPTV ‘U+HDTV’
도 2만원대부터 감상할 수 있다. 비디오 전용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달라진 점.
29.9 요금제의 경우 기본 300MB에 비디오 전
용데이터 300MB를 추가로 준다. 5만원대 요
금제까지 기본 제공량 외에 3.3GB의 추가 비
디오 전용 데이터 혜택이 있다.

비디오 시청을 많이 하는 소비자를 위해 ‘뉴

음성무한 비디오 데이터’ 요금제도 업그레이
드했다. 최저인 3만원대 요금제부터 ‘U+HDT
V’뿐 아니라 영화·HBO 서비스 ‘유플릭스 무
비’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1GB의 전
용 데이터 제공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KT도 내달 ‘마이타임 플랜’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 매월 몇 천원만 더 내면
소비자가 정한 특정시간에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특허까지 낸
‘밀당’과 함께 데이터 이용패턴을 감안한 소
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김명근 기자

이통사데이터중심요금제경쟁 2라운드

LG, 유무선 음성 무한+동영상 시청 혜택
KT, 내달특정시간데이터무제한서비스

인터넷포털 기업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언론 주도의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을 제

안했다. 양 사는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
스센터에서 뉴스 서비스 설명회를 갖고, 이같
이 밝혔다. 뉴스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독
립적 제휴 평가기구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
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평
가위원회는 신규 뉴스 제휴 심사는 물론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양 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또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

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양 사는 이를 위해 언론 유관기관에 평가위원
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준비위원회에 평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제반사항을 일임
한다는 내용이다. 평가위원회가 이르면 연말

부터 뉴스검색제휴와 뉴스제휴 자격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양 사의 목표다. 한편 평가위
원회 출범 시까지 양 사의 뉴스제휴 관련 프
로세스는 잠정 중단된다. 기존 포털사 제휴
언론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양 사는 평가위원
회 구성 전 계약이 종료되는 매체에 대해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
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인터넷포털뉴스제휴
독립심사기구만든다
네이버·다음, 언론주도평가위설립제안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TV 프로그램 꺠29일 (금)

먹거리X파일 29일 밤 11시

냉동오리고기가생고기로둔갑

신 선 한
생오리만 취
급한다는 전
문점. 하지
만 냉동 오
리 고 기 (사

진)가 대부분이라는 유통업자.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또 오리고기는 유통기한이 짧아 어떤 고
기보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
지만 야산 속 무허가 도압장에서 오리가 도
축되고 있다. 경찰은 사방에 흩어진 오리털
과 핏물로 뒤덮인 불법 도축현장을 급습해
단속한다. 제작진이 지켜본 현장은 비위생
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이와 함께 늦봄이 제철이라는 주꾸미의
비밀도 파헤친다. 작년 대비 무려 40%가
줄어든 주꾸미 어획량. 그럼에도 수산시장
에는 국내산 주꾸미가 넘쳐난다. 과연 진짜
국내산은 어느 것일까? 밤 11시 방송.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